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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도중 및 이후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해 행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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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더불어 자해에 취약한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고립감과 무망감이 커짐에 따라 온

라인 공간에서 자해와 관련된 사례와 생각을 담은 게시글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 축

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코로나 기간 전후에 자해 고민이 있는 젊은이의 보편적인 경험과 촉발 

배경, 관련된 심리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온라인 

고민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자해 관련 글을 분석하였다. 원자료 17,649건을 토대로 토픽 모델

링을 포함한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정서 홍수 모델을 참고하여 설정한 가설들

이 지지되었다. 즉, 코로나 이전, 도중, 이후의 자해 글에서 발견된 주요 토픽들에 차이가 있

었고,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기간에 더 심각한 자해 행동을 반영하는 토픽들이 나타났다. 

정서 홍수 모델의 설명대로 코로나 종식 후 최근까지 심각하고 반복적인 자해의 폐해를 반영

하는 토픽들이 잔존하고 있어, 자해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젊은이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 기간 못지않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자

해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종사자를 위한 참고사항과 사회 제도적으로 필요한 지

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자해 행동, 온라인 자기개방, 텍스트마이닝, 토픽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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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초기성인이 자신의 신체에 의도적

인 상해를 가하는 ‘자해 행동’이 늘고 있다(김

혜은, 2024). 일각에서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

살적 자해와 자살 의도는 없지만, 부정정서 

조절, 자기 처벌 등 다양한 이유로 행해지는 

비(非) 자살적 자해를 구분 짓기도 한다(김수

진, 2017). 그러나 문헌을 보면, 비 자살적 자

해를 하던 사람도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자

살 의도를 가지기도 하며 자살 의도가 있더라

도 치사성 낮은 자해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Nock, 2014). 즉, 자해 행동에 자살 의도가 포

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

지만, 자해 경험 자체가 자살의 주요한 예측 

변인이기 때문에(Klonsky et al., 2013), 최근에

는 자살적 자해와 비 자살적 자해를 구분하기

보다는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Voss et al., 

2020). 자해를 반복할수록 다양한 자해 방법을 

시험하게 되며 신체적 고통에 둔감해지고 죽

음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이 낮아지면서 자

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Van et al., 2010), 

자살성 행동(suicidal behavior)으로서 자해 경험

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자해 행동을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

하며, 한 번의 자해 당시에는 자살 의도가 없

더라도 반복되다 보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도 높은 행동으로 간주한다.

자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를 살펴보면(Swannell et al., 2014), 청소년기

(17.2%)와 대학생 연령대 초기성인기(13.4%)에 

가장 높은 자해 유병률을 보이며 스트레스 사

건에 걸쳐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도 

중학생이 21-22.8%(안영신, 송현주, 2017; 이동

귀 등, 2016), 대학생은 20.9%(권문희, 신효정, 

2019) 자해 경험을 보고함을 참고할 때, 문화

와 국가를 막론하고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

해가 가장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학업 부담, 완벽주의적 경향, 사회 비교

와 과열된 경쟁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과 

초기성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이는 자

해 가능성을 높인다(조아라, 2023).

더욱이 2019년 12월 발발하여 엔데믹

(Endemic)이 선언된 2023년 5월 11일까지 이어

진 코로나-19는 자해를 포함한 심리문제의 심

각성을 격상시켰다(박상미, 2020). 감염 및 접

촉자의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병 확

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체제하에 전 국민의 

심리적 고립감이 커졌다(Hwang et al., 2020). 

기존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던 건강인도 코

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감염에 대한 두려움, 

우울, 불안, 외로움을 호소했고(유소연, 임규건, 

2020; 이혜은, 이순희, 2021), 심리적으로 취약

한 사람들은 기존에 보유한 심리 장애가 더욱 

심해졌다(Baptista, 2024).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심리적인 지지체계가 빈약해진 가운데 자해하

는 사람들은 자해를 부정정서에 대한 역기능

적인 대처방략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정, 2020).

자해 유발 및 유지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 

중 정서 홍수 모델(Emotional Cascade Model, 

Selby et al., 2008; Selby & Joiner, 2009)은 증상 

차원에서 자해를 동반하는 경계선 성격장애 

관련 연구에 활발히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자

해뿐 아니라 ‘정서조절 곤란’이 공통 특징인 

폭식 등 다양한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민

정향, 2017). 정서 홍수 상태란,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자해 행동을 할 만큼 압도적이고 극

렬한 부정정서 상태를 의미한다(Hatzopoulos et 

al., 2022).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정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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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해를 하지만, 자

해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시금 정서적 

고통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해를 반복하게 되

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김지윤 등, 2020). 구

체적으로, 자해 위험이 높은 사람은 부정정서

가 발생하면 반추, 파국화, 사고억제 등 부적

응적인 사고로 반응하고, 이로 인해 부정정서

가 격화되다가 정서 홍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해로 이어지게 된다(김지윤 등, 

2020; Selby et al., 2008; Selby & Joiner, 2009). 

자해는 신체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강한 자극

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의 연쇄를 끊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매우 일시적이다. 오히려 

자해를 반복할수록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자해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찍힌 

정체성(stigmatized identity)을 갖게 될 위험이 

크다(Staniland et al, 2021). 때문에, 정서 홍수 

모델은 결과적으로 자해가 정서적 고통을 “영

속화”한다고 보았다(민정향, 2017).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는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서 홍수 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상황 요인으로 작용

했을 개연성이 있다. 첫째, 자해 위험을 높이

는 개인 요인으로서 충동성의 하위요인인 

‘부정 조급성’(민정향, 2017; Glenn & Klonsky, 

2010)과 외부 자극에 예민한 경향인 ‘정서 강

도 및 민감성’(Nock & Mendes, 2008)이 감

염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생활 제약 스트레스

가 만연한 상황에서 개인이 더 자주, 또 심하

게 부정정서를 느끼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Vindegaard & Benros, 2020). 관련하여 McKenzie 

등(2021)은 코로나-19를 “집단적 정서적 사건

(mass emotional events)”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둘째, 정서 홍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반추, 파

국화, 사고억제 등의 부적응적인 사고방식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더 쉽게 유발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정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기분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전

형적인 사고이기도 한데(이지영, 권석만, 2009), 

코로나-19 기간에 기존의 건강인도 우울, 불

안, 수면장애 등 심리증상을 겪게 된 것(Farooq 

et al., 2021), 임상군의 심리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 것(배정희, 2022)과도 관련된다. 코로나

-19 이후 초기성인 대상 연구 결과(Ursu & 

Măirean, 2022), 반추와 파국화를 비롯한 인지 

전략이 특질 회복탄력성과 코로나-19 관련 스

트레스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참고할 때, 

코로나-19 상황과 정서 홍수 상태 사이의 관

계성을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부정정서 자

극에 조급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서 홍수 

및 자해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은 자해 위험을 더욱 높이는 촉발요인으

로 작용했을 것이다.

2023년 5월 엔데믹 선언 이후 신속한 일상

생활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대중들

은 기분장애 증상 지속(Zeng et al., 2023), 코로

나-19 이전보다 심각한 중독 문제(정슬기, 이

해국, 2022), 부정적인 신체상 이슈 및 섭식 

문제(Schneider et al., 2023) 등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자해에 관해서도, 코로나

-19 기간부터 시작되어 엔데믹 선언 후 최근

까지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해 관련 자기개방 자료가 주목받기 시작했

다(전종보, 2021). 이에 따라 자해 관련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 심리 분

야에서는 이동귀 등(2022)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게시된 자해 관련 고민 글과 

댓글 반응을 분석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이

전, 도중 및 이후를 비교하여 인터넷 주 이용

층인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해 실태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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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동귀 

등(2022)의 연구 결과, 자해 고민 글에서 우울, 

불안 등 심리 장애 증상 호소, 오프라인 자기

개방의 어려움, 폭력 피해 경험 등 자해 경험

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고민 영역들

이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자료

가 자해 경험과 연관된 위험 및 스트레스 요

인들을 적절히 반영함을 보여주지만(Iliev et 

al., 2015), 자료의 수집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2023년까지 지속된 코로나-19 도중 발생한 특

수한 고민과 이후 여파까지 포착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오늘날 온라인 공간은 자해 유병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과 초기성인이 활발히 이용하는 

정서표현의 창구이고(전준현, 2024), 자해처럼 

오프라인에서 쉽게 터놓지 않는 민감한 주

제에 대하여 탐색하기 용이하다(김서영 등, 

2020; 이동귀 등, 2022). 이에 본 연구는 정서 

홍수 모델을 토대로, 스트레스 사건에 걸쳐 

반복되다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

각도 높은 행동으로서 한국의 젊은 대중의 자

해 실태(및 관련 내용)를 탐색하기 위하여 온

라인 게시글 뭉치(corpus)를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1월-2020년 1월 19일), 코로나 기간

(2020년 1월 20일-2023년 5월 11일) 및 코로나 

종식 이후(2023년 5월 12일-본 연구의 자료수

집 시점 2024년 6월 27일) 게시된 자해 관련 

고민 글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비교

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웹 크로울링(Web 

crawling) 자료수집 기법과 다량의 텍스트 자료

에서 전체를 대변하는 주요 토픽들을 도출하

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본 연구

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공학 기술을 

접목한 학제 간 연구로서 코로나-19와 심리문

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예, 박상미, 2020; 

임유하, 2021)를 참조하여, 자해 지속에 대한 

정서 홍수 모델을 토대로 설정한 다음의 가설

을 확인하였다.

가설 1.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및 코로

나 이후 자해 관련 토픽모델 구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기간에 

더 심각한 자해를 반영하는 토픽이 나타날 것

이다.

가설 3. 코로나 기간에 나타난 심각한 자해

를 반영하는 토픽은 코로나 이후까지 잔존 할 

것이다.

가설 1은 코로나 이전, 도중, 이후로 분류한 

자해 관련 게시글(이하 “자해 글”) 뭉치를 각

각 텍스트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주요 주제들

의 구성 차이를 의미한다. 코로나-19에 기인한 

자해 및 연관 심리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예, 

김동현, 서동현, 2024; 오새봄 등, 2021)을 참

고할 때, 코로나 기간에 생겨난 부가 심리문

제 증상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토픽들이 나타

날 수 있다. 가설 2와 3은 자해 반복과 악순

환을 설명하는 정서 홍수 모델을 토대로 가정

한 것이다. 자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코

로나 기간에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

정서 홍수 상태에 이르러 자해로 대처할 위험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컸을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 기간에 정서 홍수와 자해가 악순환되

었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심각한 자해가 반복

되며 죄의식과 수치심에 의한 심리적인 후유

증 등 자해의 폐해가 코로나 종식 후 최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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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잔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정향

(2017)이 자해를 부정정서의 영속화 과정이라

고 설명한 것처럼, 가설 2와 3이 지지된다면 

심리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젊은이들에게 자

발적인 자해 중단 및 회복을 바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즉, 자해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젊은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코로나 도중 못

지않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가설을 확인함과 함께 탐색적인 연구 

질문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자해 치료(상담 및 

심리치료, 병원 진료)에 관한 토픽이 다른 토

픽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글쓴이들의 관심

을 끌었는지, 코로나 기간별로 관심도의 변화

와 연관 내용(예, 치료 적극성을 저해하는 장

애물)을 알아본다면 자해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질문.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및 코

로나 이후에 자해 고민이 있는 젊은이들의 자

해 치료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자해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것에 대

해 두려움이 커서 자해를 숨기고 전문적인 도

움추구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Staniland et al, 

2021). 치료가 늦어져 자해를 반복할수록 치사

성 높은 방법을 사용하며 자살 가능성으로 이

어질 위험이 있으므로(김수진, 2017), 자해 고

민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

료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즉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박경애 등, 2020). 코로나 상황

과 함께 자해 치료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와 관련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엔데믹 시

대인 현재 자해 위험이 있는 젊은이들을 대하

는 상담 및 심리치료 종사자에게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 사회 제도적으로 필요한 치료 지

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방  법

본 연구는 코로나 이전, 도중 및 이후에 걸

쳐 온라인에 축적된 자해 글 뭉치를 이용해 

한국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해 행동에 관해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

하고 자해 글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공학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

에는 연구자가 사전 명령한 대로 자동화된 절

차로 웹 요소(web element)를 저장해오기 위한 

웹 크로울링 방법, 자해 글 분석에는 토픽 모

델링을 포함한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해 글 수집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해 행동에 관한 실

제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글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한 선행연구

(예, 김서영 등, 2020; 이동귀 등, 2022)를 참조, 

젊은 이용자들이 자신과 주변인의 다양한 고

민을 개방하는 네이버 포털 “지식인” 고민 상

담 커뮤니티(https://kin.naver.com/)에서 자해 글

을 수집하였다. 지식인 이용자 중 10~20대가 

2020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4년 연속 65% 

내외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최현석, 

2023),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해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권문희, 신효정, 

2019; 안영신, 송현주, 2017; Swannell et al., 

2014), 지식인에 게시된 자해 고민 글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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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청소년과 초기성인 젊은이일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지식인에서 게시글 작성 

기간을 2019년 1월부터 본 자료수집 시점인 

2024년 6월 27일까지로 지정하고“자해”를 검

색했을 때, 글 제목에 “자해”를 명시한 18,410

개 글이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Windows 10 

Python 3.6.5 환경에서 Firefox 웹 드라이버(web 

driver, https://github.com/ mozilla/geckodriver)와 셀

레니움(Selenium, https://www.selenium.dev/) 패키

지를 이용해 자해 글 수집기/크로울러(crawler)

를 제작하였다. 크로울러는 연구자가 자동화

한 대로 웹 자료에 접근하여 연구에 필요한 

요소만을 텍스트(.txt)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

며, 접근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정한 간단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자해 글 요소로서 자

해 글 웹주소(url), 작성일, 제목과 본문을 수집

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이 없는 글은 제목을 기준으로 키워드(“앵무”, 

“베타/물고기”, “해몽”, “자해공갈”)를 이용해 

필터링 및 제거하였다(n=279). 끝으로, 제목만 

있는 글(n=435), 반복적인 크로울링 작업 중 

잘못 수집된 중복 글(n=47)을 제거하고, 총 

17,649개 자해 글 원자료를 확보하였다. 지식

인 게시글은 글쓴이가 익명 상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게시한 자료이지

만,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글쓴이를 

특정할 위험이 있는 정보 일체(네이버 닉네임 

등)는 수집하지 않았다.

자료 필터링

원자료 글 뭉치(N=17,649) 중 본문에 자해 

행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

우에만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글쓴이가 아

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작성한 

글(비정형 자연어, unstructured natural language)

은 길이에 따라 글에 담긴 정보의 양이 좌우

되는 경향이 크다(Chaturvedi et al., 2023). 예를 

들어 글 제목이 “자해”, 본문은 “자해 어떻게 

하나요?”인 경우, 텍스트 분석 시 의미 있게 

고려되는 명사 또는 형용사 단어만 도출하면 

본문 중 “자해” 단어만 남게 되어서 글쓴이

의 자해 관련 생각이나 자해 가능성을 높이

고 있는 환경요인 같은 실질적인 정보는 부

재하다. 때문에 선행연구(김서영, 2022)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 본문 길이가 한글 150자 

이상인 경우 연구자료로 포함하였다(필터링 

후 n=7,142, 글자 수 M=357.78, SD=278.93). 

이어서 연구자료를 본 연구의 관심사에 맞게 

기간별로 분류했을 때, 코로나 이전 자해 글

은 956개, 코로나 도중은 4,881개, 코로나 이후

에는 1,305개로 집계되었다.

텍스트 전처리

비정형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려면 정제 과정으로서 텍스트 

전처리(pre-processing)가 필요하며(Chowdhary & 

Chowdhary, 2020), 이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에서 문단 단

위로 작성된 자해 글을 문장별로 분절하고, 

Python 3.6.5 환경에서 PyKoSpacing 패키지

(https://github.com/haven-jeon/PyKoSpacing)를 이용

해 정규 한글 규칙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를 

교정한 후 띄어쓰기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 단

위로 분절하였다.

둘째, 한글 품사 태깅(tagging) 과정에서 

Windows 10 Java 17.0.2 환경에서 KOMORAN 

한글 형태소 분석기(https://github.com/shin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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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ORAN)를 이용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

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를 제거하고, 이어

지는 토픽 모델링 시 필요한 명사 어근(이하 

“토큰”)만 남도록 정제하였다. 실제 연구자료

에 포함된 글로 예를 들면, 본문 중 문장 “저

는 현재 고2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커터칼로 자해를 해서 기분을 풀었습니다.”는 

전처리 후 “현재, 학생, 초등학생, 화, 스트레

스, 커터칼, 자해, 기분”이 남게 된다. 셋째, 전

처리 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상 같은 의미인 

둘 이상의 표현을 일관되게 통일하였다(예, 부

모/부모님 = 부모, 커터칼/커터_칼 = 커터칼, 

남자친구/남친 = 남자친구). 전처리를 마친 뒤 

본 연구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

로나 도중 글 뭉치(n=4,881)에 포함된 자해 관

련 정보의 대략적인 경향 파악을 위해 토큰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본 연구자료와 같은 사회과

학적 자료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텍스트 

분석 방법이다(Blei, 2012). 하나의 주제에 대하

여 여러 사람이 작성한 글 뭉치 속에는 다수

의 공통된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는 토픽들이 

잠재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

의 목적은 관찰 가능한 변수인 토큰들에 접근

하여 잠재 변수인 토픽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 분야 선행연구(이동귀 등, 

2022; Oh et al., 2017)에서 사용한 잠재 디리클

레 할당(Latent Dirichelt Allocation [LDA], Blei, 

2012; Blei et al., 2003) 토픽 모델링의 확장, 발

전된 방법인 디리클레 다항분포 회귀(Dirichelt 

Multinomial Regression [DMR], Mimno & 

McCallum, 2012)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LDA의 경우, 베이지안(Bayesian) 추론법을 이

용해 각 자해 글별 토픽 분포와 토픽별 토큰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2천여 번의 토큰 무

선 표집을 반복한다(Blei et al., 2003). 예를 들

어, 하나의 자해 글에는 글쓴이가 자해하게 

된 배경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가정환경’ 토픽

과 구체적인 자해 방법을 나타내는 ‘자해 수

단’ 토픽이 포함되었을 수 있고, 그 토픽들을 

구성하는 토큰들(예,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대

해서 “부모”, “무관심”, “집구석” 등)이 존재할 

것이다. 여러 자해 글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

인되는 토픽들은 글쓴이 다수의 경험을 대표

할 수 있으므로, LDA의 목적은 이처럼 자료 

전체를 대변하는 토픽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Blei, 2012; Blei et al., 2003). 이처럼 자료 전체

를 요약할 때 몇 개의 토픽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양적 지표인 혼란도(perplexity)

와 분석 결과 산출된 토픽모델의 이론적인 해

석 가능성을 고려한다. 혼란도가 낮을수록 외

적 타당성이 높은 토픽모델로 간주할 수 있지

만, 토픽 개수가 많아질수록 혼란도가 낮아져

서 토픽모델의 간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석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Oh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서영, 

2022; 이동귀 등, 2022; Oh et al., 2017)에서 강

조한 해석 가능성과 자료 크기를 고려하여 코

로나 이전 자료(n=956) 기준, 토픽 7개에서 10

개까지 모델을 도출하여 해석 가능성을 비교

한 끝에 9개 토픽으로 구성된 모델을 채택하

였다.

LDA의 확장, 발전된 방법인 DMR은 LDA의 

접근을 따르면서, 토픽 분포를 도출할 때 제3 

변수 메타 데이터(meta data)를 추가로 고려한

다(Mimno & McCallum, 2012). 이때 메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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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숫자로 색인 된 명목변수이며, 글 작성 

연도, 글쓴이의 성별 또는 출신 국가 등 다양

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DMR을 실시하면, 

연구자가 설정한 메타 데이터 수준별로 각 토

픽에 대한 관심도(언급 빈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 도중 및 

이후 자료 각기 DMR을 시행하며 다음을 고려

하였다. 첫째, 토픽 모델링 결과는 자료 크기

에 큰 영향을 받아, 자료에 포함된 글의 수

가 많을수록 더 많은 토픽을 포함하게 된다

(Chaturvedi et al., 202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코로나 이전, 도중 및 이후의 토픽모델을 

가능한 한 서로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

하여 자료 크기가 가장 작은 코로나 이전 자

료(n=956)를 기준으로 코로나 도중 및 이후 

자료 안에서 각 956개 글을 난수표를 이용해 

무선 선택해 DMR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간별 

자료 크기를 동등하게 맞춘 상태에서, 자료 

크기 대비 해석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9

개 토픽으로 구성된 모델을 코로나 이전, 도

중 및 이후 각각 도출하였다. 둘째, DMR 분석 

과정에서 글 작성 연도를 메타 데이터로 설정

하고, 분석 결과 도출된 토픽 중 글쓴이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관심 또는 연관 고민을 반

영하는 토픽들의 연도별 관심도 증감 추이를 

꺾은선 도표로 시각화하였다. 이로써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를 거쳐 엔데믹 이후까지 자

해 고민이 있는 젊은이들의 치료 관심도가 어

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전문가 자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 

절차를 거쳤다. 토픽모델은 각 토픽을 구성하

는 주요 토큰들, 즉 키워드 리스트로 나타나

며 연구자가 키워드 간 주제적 공통점과 원자

료를 고려하여 리스트가 담고 있는 요점을 대

변할 수 있는 토픽 명칭을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명을 부여할 때, 연구자의 

주관성을 줄이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전문가(43세 여

성, 상담심리 대학원 조교수)의 ‘토픽 명 적합

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자는 상담 분야 

텍스트마이닝 연구 경력이 있으며 상담 전문

가이다. 평정자에게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부

여한 토픽 명을 제시하고, 각 토픽에 속한 키

워드들을 고려할 때 부여한 명칭이 적합한지 

리커트 척도(1=전혀 적합하지 않다, 5=매우 

적합하다)로 질문하였다. 4점(어느 정도 적합

하다) 이상 획득한 경우 토픽 명을 유지하였

고, 3점(보통이다) 이하인 경우는 평정자의 수

정 제안에 따라 명칭을 수정하였다. 1점인 경

우 기존 토픽 명을 폐기하고 연구자 간 재논

의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코로나 전후로 한국 젊은이들의 

자해 관련 생각과 경험, 자해 가능성을 높이

는 배경 등 제반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컴퓨터 공학과 텍스트마이닝 방

법론을 활용하였다. 용이한 텍스트 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글자 수 필터링 전 원자료

(N=17,649) 기준, 코로나 이전에는 일 평균 

5.62개, 코로나 도중에는 9.82개, 종식 선언 후

에는 8.8개의 자해 글이 지식인 고민 상담 커

뮤니티에 게시되었다. 전체 기간인 2019년 1월

부터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인 2024년 6월 

27일까지 월별 자해 글 수의 변화는 그림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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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기간 내 자해 글 수 변화

같다. 2019년에 월 100건 이하까지(2019년 12

월, 98건) 감소 중이었던 자해 글은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1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

여, 2021년 6월에 가장 많은 수(474건)를 기록

했다. 코로나 시작 시점부터 약 3년 5개월간 

겨울보다 여름에 자해 글이 증가한 것이 공통

된 특징이었다.

원자료 검토 결과, 이러한 양상은 여름철 

옷차림이 가벼워지며 흉터 고민이 커지기 때

문이었다. 예로써 코로나 도중 게시된 글(2021

년 5월 31일 게시글)은 다음과 같으며, 띄어쓰

기 교정 외 편집 없이 제시하였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반팔 입어야 하는

데.. 제가 지금 1년째 자해를 하고 있고 

왼쪽 손목 손 등 팔목 전체가 그냥 싹 

다 자해 상처나 자해 흉터거든요.. 봉합

할 정도로 깊게 해서 잘 없어질 거 같지

도 않고.. 어제도 했고... 웬만하면 안하려

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되는데요. 반팔 입

을 때 어떻게 가리죠?? 팔토시 그런 거 

맨날 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가오 

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긴팔 입으면 

쪄죽잖아요. 진짜 어떡하죠. (하략)

코로나 도중 자해 글의 경향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로나 도중 자료

(n=4,881)에서 토픽모델 비교를 위해 코로나 

이전 자료 크기에 맞춰 956개 글만 무선 선택

하게 되며 유실되는 정보를 줄이고자, 코로나 

도중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글 뭉치의 전반적

인 경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토큰 빈도수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글쓴이들이 

가장 자주 사용한 토큰 50개를 제시하였다.

빈도수 1순위 토큰 “생각”을 보건대 글쓴이

들은 지식인 커뮤니티에 다양한 자해 관련 생

각들을 개방하고 있었다. 연령대에 맞게 “친

구”/또래 관련 글, 전술한 계절 영향과 함께 

자해 “흉터”/“상처” 관련 언급이 빈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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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토큰 사용 빈도 순위 토큰 사용 빈도

1 생각 3,159 26 머리 635

2 친구 2,865 27 아빠 613

3 흉터 2,317 28 치료 605

4 엄마 1,957 29 혼자 587

5 상처 1,898 30 공부 564

6 스트레스 1,772 31 이유 547

7 손목 1,676 32 부모님 543

8 부모 1,434 33 손톱 529

9 우울 1,127 34 동생 528

10 우울증 1,078 35 사진 525

11 커터칼 927 36 느낌 501

12 학교 902 37 학생 487

13 방법 902 38 선생 481

14 정신 857 39 자살 463

15 처음 834 40 상태 461

16 이야기 832 41 불안 456

17 상담 817 42 행동 436

18 마음 813 43 감정 427

19 시작 770 44 평소 423

20 병원 764 45 밴드 419

21 오늘 685 46 짜증 403

22 충동 666 47 예전 373

23 문제 659 48 주변 363

24 걱정 657 49 상황 360

25 기분 645 50 고민 346

표 1. 코로나 도중 자해 글에 사용된 고빈도 단어

“친구” 외에는 “부모”(“엄마”, “아빠”)와 “선

생”/교사가 자해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나타났

다. 자해와 관련이 깊은 정서는 “우울(증)”, 

“걱정”/“불안”, 외로움(“혼자”), “짜증”이었으며, 

“자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글쓴이들의 심리 건강은 심각

한 주의를 요하는 상태로 보인다. 고빈도 토

큰과 함께 원자료를 검토한 결과, 글쓴이들의 

주된 자해 방법은 “(커터)칼”로 손목, 팔뚝, 허

벅지 등 신체 부위를 긋기, “머리” 찧기 혹은 

때리기,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기였으며, 자

해 “충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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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자해 관련 고민을 개방하면서 정신과 병

원 진료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관심을 보인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일부는 자해한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글쓴이들이 자주 언급한 자

해 관련 인물로 예상할 수 있는 불안정한 가

정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발달 단계상 “학교” 

및 또래 부적응, “공부”/학업 부담이 자해와 

관련 있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 도중 및 이후 토픽모델 비교

자료 크기에 의한 편차가 없는 토픽모델 비

교를 위하여 코로나 도중 및 이후 글 뭉치에

서 코로나 이전 글 뭉치와 같은 수(n=956)의 

자해 글을 무선 선출한 뒤 각 9개의 토픽으로 

구성된 모델을 도출한 결과, 기간별 토픽모델

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문가의 토픽 명 적

합도 평정 결과,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부여했

던 토픽 명칭들은 대체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M=4.56, SD=.83). 그중 적합도 3점(보통이다)

을 획득한 코로나 이후 토픽모델의 토픽 3과 

4는 평정자의 수정 제안에 따라 원자료의 정

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수정되었다

(토픽 3 기존 “자해 자기개방 및 도움추구의 

어려움”을 “심리치료 관심 및 고민”으로, 토픽 

4 기존 “초기성인의 진로선택과 자해 흉터 고

민”을 “자해 흉터 고민과 불이익 염려”로 수

정).

기간 순서대로, 코로나 이전 토픽모델은 글

쓴이들이 인식한 자해의 의미(토픽 1, 9), 상담 

및 심리치료 관심(토픽 2, 4), 자해 위험을 높

이는 환경요인(토픽 3, 8), 지식인에 자해 글을 

게시하듯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토픽 5, 

6)에 관한 내용 및 자해 흉터 고민(토픽 7)으

로 구성되었다. 글쓴이들은 자해 행동을 부정

적인 감정(주로 우울)을 해소하거나 죄책감이 

들 때 혐오스러운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방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관

심을 반영하는 토픽은 대학생 연령대 초기성

인의 관심과 미성년자/청소년의 관심으로 나

뉘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자해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도움

이 필요한 점(“부모님”)과 학교 상담(“위클래

스”, “생활기록부”) 관련 토큰들이 글쓴이들의 

연령대를 예상할 수 있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맞게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가

정환경에 기인한 스트레스가 자해 위험을 높

이는 환경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입시 중

인 고등학생에게는 자해와 함께 섭식장애 증

상 경험이 엿보였고(“거식증”, “폭식증”) 가정

에서도 성적과 입시가 부모-자녀 간 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어(“성적표”, “수험생”), 코로나 

이전에는 입시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자해 위

험의 관련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해 관련 생각과 제반 정보를 개방하

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은 글쓴이들에게 

자기표현(“일기장”)이자 외로움을 줄이는 의미

가 있었다(“소외감”, “공허감”). 지식인 커뮤니

티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자해 관련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자해 개방

이 가능한 실생활 상황으로는 “술자리”가 유

일한 토큰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해하던 글

쓴이들은 자해 흉터 치료 및 은폐 방법(“성형

외과”, “레이저”, “화장품”, “컨실러”)을 강구하

며, 흉터가 진로 목표 실현에 방해가 될까 봐 

불이익을 염려하고 있었다(“경찰공무원”, “불

합격”, “부사관”, “신체검사”). 코로나 이전 토

픽모델에는 글쓴이들이 자해에 이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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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맥락, 진로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청소년 및 초기성인 자해의 의미(또는 기능)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한편, 코로나 도중 토픽모델에는 자해 관련 

온라인 활동에 관한 서술(토픽 1)과 함께, 코

로나 이전보다 심각도 높은 자해와 연관 심리

문제 증상들(토픽 2, 4, 8), 자해 관련 병원 또

는 심리치료 관심(토픽 3), 자해와 관련된 고

통스러운 감정(토픽 5), 심각한 자해 위험요인

들(토픽 6, 9)과 자해 흉터 고민(토픽 7)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외로운 청소년(“중

학생”, “사춘기”, “외로움”)이 자해 관련 온라

인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며(“유튜브”, “트위

터”, “페이스북”, “미디어”), 코로나 이전 토픽

모델에 포함되어 있던 자해의 의미에 대한 자

성적인 생각을 담은 토픽들은 코로나 기간에 

사라지고 자해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둔 새로운 

토픽들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등(“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기존 심리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글쓴이들은 

코로나 기간에 병원 치료를 요할 만큼 강도 

높은 자해를 하고(“응급실”, “부엌칼”, “치명

상”, “구급차”, “피바다”, “대학병원”), 일상생

활에 방해가 되는(“일상생활”, “트러블”) 신체

화 증상과 인지기능의 저하 때문에 불편을 호

소했다(“구역질”, “어지럼증”, “횡설수설”, “멍

청이”, “기억력”). 이와 함께 자해(“커터칼”, 

“컴퍼스”, “스크래치”) 및 자해 후 처치 방법

(“소독제”, “글리세린”, “파상풍”, “관리법”, 

“가리개”, “과산화수소”)을 질문하는 사례도 

늘어나, 코로나 도중 자해 실행 및 반복 가능

성이 상당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코로

나 이전에 두 개의 토픽으로 나뉘었던 성인과 

미성년자의 자해 치료 관심은 코로나 도중에 

하나의 토픽으로 통합되어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자해 가

능성이 커지며 고통스럽게 내현화 된 감정들

(“실망감”, “자괴감”, “자기혐오”, “자존감”)이 

드러났다. 글쓴이들은 자신을 “정신병(자)”, 

“장애인” 등으로 지칭하며 스스로를 비난했고 

자살 사고도 엿보였다(“하늘나라”). 또한, 이 

시기에는 자해 위험을 높이는 배경/위험요인 

중에서도 심각한 대인 외상 피해 경험(“가해

자”, “가정폭력”, “트라우마”, “남자친구”, “해

코지”), 가정 내 문제 중에서도 부모-자녀 입

시 갈등 대신 가정폭력 및 방임(“손찌검”, “가

스라이팅”, “머리채”, “무관심”), 가정 내 중독 

문제(“알코올”) 관련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자

해 흉터 고민으로서는 진로 목표 실현 불이익 

걱정은 줄어들었고, 주변 사람에게 자해 흉터

를 들킬까 봐 염려하는 내용(“수영장”, “반바

지”, “목격자”) 위주였다.

공식적인 엔데믹 선언 후, 코로나 이후 토

픽모델에는 자연적인 일상 복귀의 어려움(토

픽 1, 2, 7), 자해 상담 및 심리치료 관심과 장

애물(토픽 3, 5), 코로나 이전처럼 진로 불이익 

걱정을 포함하는 자해 흉터 고민(토픽 4), 코

로나 도중 심각도가 높아진 자해의 폐해(토픽 

6, 8)와 함께 코로나 종식 이후 군대 입영이 

정상화되며 자해하는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군입대 및 병영 생활 고민(토픽 9)이 새로운 

토픽으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대면 수업

이 재개되어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은 또래 관

계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무단결

석”, “트러블”, “불안감”, “대인공포증”, “외로

움”),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 학교 부적응

으로 인한 괴로움이 더욱 컸다(“학교생활”, 

“웃음거리”, “부모님”, “무관심”, “우울함”, “투

명인간”, “문제아”).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까지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대인관계 고민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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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간관계”, “자존감”, 

“거부감”, “자신감”, “어려움”). 자해 병원, 상

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관심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두 개의 토픽으로 분화되었다. 치료 관

심이 있는 초기성인의 경우, 자해 때문에 도

움을 구하게 되면 주변인에게 인상이 나빠질

까 봐 걱정했고(“이미지”, “정신병”, “악영향”), 

일부는 의사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가 

세대 차이 때문에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

할까 봐(“세대 차이”, “전문가”) 망설여진다고 

표현했다. 미성년자는 자해 치료에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점(“병원비”, “연락처”, “신경

전”)과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추후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 봐 염려(“검진 기록”)하는 마음

에서 치료를 망설였다. 아울러, 자해 흉터와 

관련해서 코로나 도중 사라졌던 진로 목표 실

현 시 불이익 걱정(“승무원”, “신체검사”, “사

관학교”, “진료기록”, “교사”, “뒷조사”)이 코로

나 이후부터 다시 나타났다.

코로나 도중 발견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

큼 강도 높은 자해 사례들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 심각한 자해의 결과로서는 심리적 및 신

체적인 후유증(“파상풍”, “응급실”, “후유증”, 

“정신과”, “블랙아웃”)이 있었고, 자해 중단의 

어려움(“금단현상”, “정신병자”, “어려움”, “해

결책”, “자괴감”)이 새로운 토픽으로 나타났

다. 끝으로, 자해하는 초기성인 입영대상자 남

성들은 심리적인 취약 상태에서 병영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고(“적응 장애”, 

“생활관”, “중환자”, “콤플렉스”), 입영 연기 또

는 면제 사유 입증을 위해 심리검사를 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심리검사”, “군의관”, 

“정신과”).

요컨대 토픽모델 비교 결과는 가설들(가설 

1.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및 코로나 이후 

자해 관련 토픽모델 구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가설 2.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기간에 

더 심각도 높은 자해를 반영하는 토픽이 나타

날 것이다.; 가설 3. 코로나 기간에 나타난 심

각도 높은 자해를 반영하는 토픽은 코로나 이

후까지 잔존할 것이다.)을 지지하고 있다. 토

픽모델의 구성을 비교하자, 코로나 이전 토픽

모델은 자해 행위에 대한 글쓴이들의 자기성

찰적인 생각(자해의 의미와 기능),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해 위험요인(불안정한 가정환경, 학

업/입시 부담)에 관한 내용과 치료 관심 등으

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접어들

며 글쓴이들의 평소 생각에 관한 토픽들은 사

라지고, 강도 높은 자해 행위와 부가 심리 증

상(신체화, 인지기능 저하) 및 외상 경험을 포

함한 심각도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토픽들

이 생겨났다. 코로나 종식 후 일상 복귀가 추

진되었지만, 코로나 도중의 심각한 자해 여파

를 보여주는 토픽들(후유증, 금단현상 등 자해 

중단의 어려움)이 잔존했고, 학교 부적응과 대

인관계 자신감 부족을 중심으로 일상 복귀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새로운 토픽들이 한국의 

특징적인 병영 생활 고민과 함께 등장하였다.

코로나 전후 자해 치료 관심 변화

탐색적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자해 

고민이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치료 관심도가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표 2에 표시(*)한 자해 치료 관심을 반영하는 

토픽들을 DMR 추이 분석한 결과를 그림 2의 

꺾은선 도표로 제시하였다.

2019년부터 증가한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

해 관련 병원, 상담 및 심리치료 관심은 2020

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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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토픽 관심도 증감 추이

주. y = 각 글 뭉치 안에서 해당 연도에 특정 토픽에 관한 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코로

나 이전, 도중 및 이후 기간에 걸쳐 동시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한 토픽 지분(topic 

proportion) 값. 코로나 이전, 도중 및 이후 기간별 자료 크기는 고민 글 각 956개로 동일함.

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 기간에 계속 증가 추

세를 보였다. 코로나 도중에는 강도 높은 자

해 행위와 부가 심리문제 증상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토픽들이 생겨나며 치료 관심 토픽이 

하나로 줄어들었지만, 2022년과 2023년 코로나 

종식 직전까지 기간 내 최고 수준의 관심도를 

기록하였다.

2019년부터 증가한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

해 관련 병원, 상담 및 심리치료 관심은 2020

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 후 3

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 기간에 계속 증가 추

세를 보였다. 코로나 도중에는 강도 높은 자

해 행위와 부가 심리문제 증상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토픽들이 생겨나며 치료 관심 토픽이 

하나로 줄어들었지만, 2022년과 2023년 코로나 

종식 직전까지 기간 내 최고 수준의 관심도를 

기록하였다.

코로나 종식 후 2023년 5월부터 치료 관심 

토픽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성인 위주 토픽과 

미성년자 중심 토픽으로 분화되었으나 관심도 

수준은 2020년 초 코로나 시작 시기 정도로 

감소했고, 2024년 최근까지 반등 없이 유지되

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2를 참고하면, 코로

나 이후 치료 관심(및 관련 고민) 토픽에는 자

해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언

급이 포함되어 있다. 성인의 경우 자해 사실

이 알려져 인상관리에 실패하게 될까 봐 두려

움, 세대 차이가 있는 치료자가 자신을 잘 이

해하지 못할까 봐 염려스러운 마음, 미성년자

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 보호자의 협조를 구해

야 하는 부담과 심리치료 기록이 추후 불이익

이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자해 치료의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컴퓨터 공학과 텍스트마이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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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활용하여 전례 없이 긴 기간 동안 세

계인의 심리 건강을 위협한 코로나-19 기간 

전후로 자해 고민이 있는 한국 청소년과 초기

성인의 자해 관련 생각과 경험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 살펴보았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및 학업과 진로 탐색 활동의 제약, 대인관계 

위축 때문에 젊은이들의 고립감이 증폭되었고

(박윤미, 전애은, 2021; 이혜은, 이순희, 2021), 

부정정서에 민감한 자해하는 사람들은 감당하

기 어려운 정서 홍수 상태에 이르게 될 위험

이 커졌다(민정향, 2017). 이들에게 자해는 정

서 홍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부적응적이지

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대처 방법으로 사용

되었을 수 있다(김지윤 등, 2020). 자해로 대처

를 반복하다 보면, 자해 후 느끼는 죄의식, 수

치심 등의 부가 부정정서로 인해 스트레스 상

황에서 다시금 정서 홍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져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김지윤 등, 

2020). 자해 위험이 있는 젊은이들이 코로나 

기간에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코로나 이

전보다 더 심각하게 자해하게 되었다면, 정서 

홍수 모델이 가정하듯 코로나가 종식된 현재

도 정서 홍수 악순환의 여파로 심리 건강 회

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본 연구 

결과로써 코로나 전후 자해 행동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였다.

가설 1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및 코로

나 이후 자해 관련 토픽모델 구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토픽모델 비교 결과를 통해 

지지되었다. 구성의 차이로서 첫째, 코로나 이

전 토픽모델에서 발견되었던 글쓴이들이 생각

하는 자해 행위의 의미와 자기성찰적인 생각

들은 코로나 도중 토픽모델에서 발견되지 않

았고, 자해 행위 자체에 치중한 새로운 토픽

들로 대체되었다. 코로나 이전에 글쓴이들이 

자기성찰을 통해 설명한 ‘부정적인 감정 해소

법’ 또는 ‘자기 처벌’로서 자해는 자해를 부정

정서 홍수 대처법으로 설명한 정서 홍수 모델

(Selby et al., 2008; Selby & Joiner, 2009)과 일관

된 결과이다. 이처럼 자기성찰적인 생각은 코

로나 기간에 접어들며 줄어들었고, 우울, 불안 

및 수면장애 같은 정서 문제에 기인한 취약성

이 있던 사람들은 강도 높은 자해를 하게 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후 

처치 방법에 대한 설명과 고민 상담이 새로운 

토픽들을 형성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 

스트레스가 커지고 심리 건강이 악화되며, 글

쓴이들이 자신을 “정신병”이 있는 사람, “장애

인”으로 지칭하는 등 자기 비난 사고가 늘어

났고 신체화 증상과 인지기능 저하를 포함한 

부가 심리문제 증상이 발생하였다.

즉, 코로나 이전에는 자해 관련 생각들을 

사유했다면, 코로나 도중에는 실제 자해 행위

로 토픽모델 구성의 초점이 옮겨졌으며, 가설 

2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기간에 더 심각

도 높은 자해를 반영하는 토픽이 나타날 것이

다.”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코

로나로 인해 젊은이들의 정서 건강이 심각하

게 저해된 것(Farooq et al., 2021; Vindegaard & 

Benros, 2020), 코로나 집단 감염, 대면 학교 수

업 추진 철회, 바이러스 변이 발생 등 희망이 

좌절되는 사건들을 겪으며 무망감이 커지고 

인터넷 전반에 자살성 콘텐츠의 수가 급증했

던 것(보건복지부, 2023)과 일관된 현상이다. 

심각한 자해 경험을 반영하는 토픽들은 바이

러스의 종식에도 불구, 코로나 이후 토픽모델

에 후유증으로서 잔존하며 가설 3 “코로나 기

간에 나타난 심각도 높은 자해를 반영하는 토

픽은 코로나 이후까지 잔존할 것이다.”를 지지

하였다. 글쓴이들은 자해 때문에 파상풍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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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체적 여파를 겪었고, 심리적인 후유증도 

존재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자해 충동 통

제 곤란과 금단증상을 호소한 것은 정서 홍수 

모델이 설명하는 부적응적인 정서 홍수 대처 

방법(자해)의 악순환과 일관된다(김지윤 등, 

2020; 민정향, 2017).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기

간에 격화된 심리문제가 종식 이후 자연적으

로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코로나에 

기인한 우울증 지속(Zeng et al., 2023), 은둔하

는 한국 청년 증가(보건복지부, 2023) 등 코로

나 이후 조사 결과와도 일관적이다. 자해는 

습관이 되는 경향이 짙고(Favazza & Rosenthal, 

1993), Nixon 등(2002)이 자해를 ‘일종의 중독’

으로 설명한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후 자

해하는 글쓴이들이 호소하는 자해 금단증상이 

실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토픽모델의 구성 차이로서 둘째, 코로나 이

전 토픽모델에 나타났던 자해 위험을 높이는 

환경요인의 종류는 코로나 도중에 더욱 심각

한 종류로 바뀌었고, 코로나 이후 일상 복귀

의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을 반

영하는 토픽들이 생겨났다. 코로나 이전에 자

해 고민이 있는 글쓴이들이 주로 언급한 환경

요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중심인 통제적이

고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학업 및 입시 스트레

스였으며, 자해 문헌(예, 김수진, 2017)이 제시

한 한국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가장 일반적인 

자해 위험요인과 일관된다. 한편, 코로나 도중 

글쓴이들은 불안정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과 방임 등 심리적 외상을 일으킬 만한 심각

도 높은 환경요인을 언급하였다. 실제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이전 대비 가정폭력 신고 건수

가 약 14% 증가한 점도 연구 결과를 지지한

다(이미정, 2020). 사회적 거리 두기, 외출 및 

사적 모임 자제로 인해 글쓴이들이 문제가 있

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코로나 이

전보다 심리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종식 후 일상 

복귀가 이루어져 가정폭력 및 방임 관련 토픽

들은 사라졌지만, 심리상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쓴이들의 학교 및 또래 관계 부적

응, 대인관계 자신감 부족을 반영하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 토픽들이 생겨났다. 관련 연구 

결과(김민아 등, 2024), 한국 청소년들은 마스

크 해제를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고 또래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 불안해할 정도로 일상 

적응이 원만하지 않았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김민정 등, 2023), 자발적으

로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청년들은 최근 관

심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보건

복지부, 2023).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가 종식

되면 대중의 심리문제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

라는 기대(권윤지, 2021)와 달리, 심리적인 후

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및 사회 제

도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끝으로 탐색적으로 설정한 연구 질문에 관

하여, 자해 고민이 있는 젊은이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관심은 코로나 이전부터의 증가 추

세가 코로나 기간에 계속되고 최고 수준을 보

였다가, 코로나 이후 감소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심리치료 관심과 함께 글쓴이

들의 치료 관련 고민을 반영하는 내용이 발견

되었는데, 청소년의 경우 심리치료를 받으려

면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도움이 필요한 점

이 주된 걱정 요인이었다. 이는 이동귀 등

(2022)이 코로나 도중 자해 관련 온라인 자료

로 본 연구와 유사한 분석을 시도했을 때와 

일관된 결과이다. 청소년의 자해 가능성이 의

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통제적인 가정,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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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학대와 방임 위험이 있는 가정에서 

커졌던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치료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보호자의 협

조를 구할 때 도움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과 초기성인 공통으

로 나타난 걱정은 글쓴이들이 자해 때문에 치

료가 필요한 점이 의도치 않게 주변에 알려지

거나 검진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이 될까 봐서

였다. 자살로 이어지지 않은 자해는 반항의 

표현 또는 타인의 관심을 끌고 책임을 회피하

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는 가

운데(이동귀 등, 2022), 심리문제에 대해 보수

적인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부정적인 평판 등 불이익이 치료 장애물이 되

고 있다(이안나, 강영신, 2021). 아울러, 초기성

인 글쓴이 일부는 치료를 받게 되어도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가 세대 차이로 인해 자신

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치료를 망설였는데, 

이는 심리치료의 성과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선호 및 가치(를 상담자가 이해하고 치료에 

반영하는 것)”를 비롯한 제3의 요소가 치료 프

로그램의 효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임민경 

등(2013)의 설명과 일관된다.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청소년과 초기성

인 자해 내담자 상담 및 심리치료에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정

정서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서 자해하

는 감정적으로 취약한 내담자는 코로나 이후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

므로, 상담 시 내담자가 보고하는 정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평소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생활 부적응은 그 자체로 스

트레스가 되고 상담 성과를 일상에 적용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내담자의 부적응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서조절 방략과 더불

어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 생활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각한 자해를 반복해 온 내담자는 주관적인 

금단현상을 경험할 정도로 자해 충동을 참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독 상담에 효과성이 

입증된 동기 강화 상담(Rollnick & Miller, 1995) 

접근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서 

홍수 모델도 가정하듯 부적응적이지만 감당하

기 어려운 정서 대처에 도움이 되었던 자해를 

중단하려고 할 때, 내담자가 저항하며 자해의 

폐해를 부인하거나 축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

다. 동기 강화 상담 지식이 있는 상담자가 치

료에 대한 내담자의 양가감정을 줄이고 내담

자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면 치료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Apodaca 

& Longabaugh, 2009). 끝으로, 자해 내담자가 

치료받기 전에 염려하는 사항들을 상담자가 

이해하고 조기에 해소한다면 치료 장벽을 낮

추고 신뢰성 있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해처럼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는 심리문제를 겪는 내담자에

게는 상담의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예외 상

황을 상담 사전에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권경인, 김지영, 2020). 윤리적인 상담자가 내

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 내담자가 상담

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어 세대 차

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해 개입을 위해

서는 사회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테

면 첫째, 코로나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

해를 비롯한 심리적인 후유증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과 청년의 심리 건강(‘정신건강 서비스’)

에 할애하는 복지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대중

의 일상 재적응이 충분히 완료될 때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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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서울특별시, 2024)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23)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만 19∼39세 청년에게 심리검

사와 기본 6회기 상담, 고립 또는 은둔 상태 

탈출을 위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을 제공하고 있다. 내담자의 심리문제가 심각

한 경우, 마음 건강 지원사업이 최대 10회기

까지 상담을 지원하는 점은 개인별 심리 건강 

수준에 맞는 유연한 대처이지만,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취업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사회와 단절될 정도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정신적 회복 없이 직업교육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성 있게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하여 심리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해하는 청소년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 등 청

소년 교육 및 복지시설의 근무자는 청소년에

게서 가정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친

인척 등 대리인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절차

를 대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10조의4). 자해하는 

청소년의 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자녀

의 치료를 방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전문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의 학

교 밖 심리치료(병원, 민간 상담기관 등)에 동

의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기회를 확대한다면 청소년의 치료 장벽

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해 흉터로 

인한 불이익 걱정이 코로나 이전, 도중 및 이

후 계속 이어짐을 볼 때, 심리문제에 대하여 

보수적인 한국에서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과 초기성인이 위축되지 않고 자기를 실현하

며 생산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

하여, 병원과 연계하여 자해 흉터 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자해에 대한 대중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매체 교육, ‘카드뉴

스’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도 자해 인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된 현

재, 자해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심

리적 후유 상태를 점검하며 컴퓨터 공학과 텍

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사용한 학제 간 연구라

는 점에서 특수한 가치가 있지만, 다음의 한

계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

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4년 6

월까지, 약 5년 6개월의 자해 글을 수집하였

지만, 코로나 이전(약 1년), 도중(약 3년 5개월) 

및 이후(약 1년 1개월) 기간의 편차가 있다. 

자료 크기가 토픽 모델링으로 선출하는 토픽

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자료 크기가 

클수록 많은 토픽을 포함) 본 연구에서는 코

로나 이전 글의 개수를 기준으로 코로나 도중 

및 이후 글 뭉치에서 같은 수의 글을 무선선

택해 분석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시기별

로 기간이 균등한 자료를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에 사용한 

코로나 기간별 글 뭉치가 지닌 정보를 요약적

으로 잘 나타내는 토픽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는 본 연구와 이해

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자 편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문가 

한 명의 도움만으로 토픽 명칭의 적합성을 확

실히 담보하기는 어렵다. 추후 본 연구와 유

사한 설계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최소 전문가 

두 명 이상에게 자문을 구하고, 급내 상관계

수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김서영 등 / 코로나-19 이전, 도중 및 이후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자해 행동 추이: 텍스트마이닝 접근

- 1729 -

여 전문가 간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안전 보호에 주의를 기한 상태에서, 

실제 자해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 글 

본문과 토픽 명칭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가 당

사자들의 경험과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수받는다면 일반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처럼 다량의 온

라인 자료를 분석하면 관심 대상 다수의 보편

적인 경험과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익명 글쓴이를 특정할 수 없어서 연

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변인들을 구체적

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코로나 도

중에 강도 높은 자해를 하게 된 글쓴이들이 

특정 성별 또는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지, 

정서 민감성 등 기타 개인적인 요인이 코로나 

스트레스와 자해 강도(또는 빈도)를 조절 혹은 

매개하는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검정하려면 

전통적인 변인 중심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엔데믹 단계별 자해 및 연관 심리문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종

식 후 약 1년 1개월의 현상을 탐색하였다. 연

구 결과에 나타난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일상 

복귀 부적응 문제와 대인관계 자신감 부족이 

시간이 더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자연적

인 회복과 전문적 도움이 각기 어느 정도 젊

은이들의 심리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미래

의 정신적 재난 상황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

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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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lf-injury behavior 

before, during, and after COVID-19: A text-min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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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VID-19 increased isolation and hopelessness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t risk of 

self-injury, online posts about self-injury-related thoughts and episodes increased exponentially. To 

understand the self-injury experiences, backgrounds, and related issu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this study analyzed online posts about self-injury from 2019 to June 2024. Based on raw data from 

17,649 posts, results from text-mining analyses, including topic modeling. supported hypotheses referencing 

the emotional cascade model. Topics identified from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eriods 

showed differences, with topics during COVID-19 reflecting more severe self-injury than before. As 

proposed by the emotional cascade model, topics about the consequences of severe self-injury persisted after 

the end of COVID-19, indicating that ongoing support is needed to aid youths’ recovery. Suggestions for 

counselors and socio-institutional resources are discussed.

Key words : COVID-19, self-injury, online self-disclosure, text-mining,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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